
2010.9.6

에버그린, 생분해성바이오필름개발
농촌진흥청은 에버그린과 공동으로 벼 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를 주성분으로 하는 생분해성 친환경 육묘용 폿트
와바이오필름(멀칭비닐)을개발했다. 
벼 부산물을이용한생분해성친환경농자재인육묘용폿트와바이오필름은폐비닐의환경호르몬과환경오염을
줄이고, 수거와처리비용을감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육묘용 폿트와 멀칭용 바이오필름은 생분해성 성분이 최대 95-100% 함유돼 있는 친환경제품으로 작물 생육
과더불어토양중에서자연스럽게생분해되는것이특징이다. 
생분해성폿트는일반 4구경 16공비닐폿트와생산단가는비슷하나수입제품에비해 30% 정도저렴해실용성
이높은것으로확인됐다. 
바이오필름은 토양 피복용 멀칭비닐에 비해 인장력은 50% 정도이나 필름 강도는 3배 이상 강해 잘 찢어지지
않으며, 농업용 멀칭비닐과 비교해 펠렛 제조공정의 추가로 약 10-20%의 원가상승 요인이 있으나 폐비닐 수
거비용과 톤당 16만-20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용 등 생산에서 폐기까지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일반 비닐 대비
30% 이상의코스트절감효과가기대되고있다. 
생분해성육묘용폿트와생분해성필름은현재특허출원중으로추가포장시험을통해완성도를높이고대량생
산에따른경제성분석은물론 2011년에는농가시범재배를추진할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에버그린은육묘용폿트와바이오필름등농자재외에도일상생활에많이쓰이고있는소형화분
과도시락용기, 배달용용기등친환경 1회용제품도개발하고있다.
친환경 1회용제품들은기존플래스틱제품과가격이 비슷하거나다소저렴하고분해력이좋아환경오염예방
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농촌진흥청 이학동 기능성작물부장은“벼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자재 개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작물 및 부
산물로부터추출한기능성물질을함유한다양한신소재개발을통해녹색기술실용화를앞당기겠다”고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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